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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표지 기능의 {됐어}류에 대한 연구

안주호

(남서울대학교)

<Abstract>

Ahn, Joohoh. 2014. A Study of function meaning {dwaess-eo}

as a Korean response marker. Korean Semantics, 46. This article

is aimed at the meaning features of {dwaess-eo}, context-dependent

response marker, and grammaticalization process in spoken Korean

corpus. The response marker {dwaess-eo} derived from the verb

{doe-ta(become)}, has the positive signs like {Yes} as well as the

negative signs like {no} depending on the context. The verb {doe-ta}

has the argument structure of [NP1-i/ka NP2-i/ka], and basic

meaning of '(what) to fit standard'. So this means NP1 reached to

the reference point (or target position). Meaning of the {dwaess-eo}

is changed into the direction of [completed person's utterance or

action → Understanding → satisfaction of current state → refusing

speaker’s request]. The fact of grammaticalization of {dwaess-eo} is

known through the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like this. The

{dwaess-eo} as a discourse marker is combined the only past tense

endings {-eoss-}, impossible of present tense or future tense. In

addition to, the syntactic argument structure of the original reduction

is impossible. In conclusion, the {dwaess-eo} is one of the discourse

markers through the grammatic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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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mmaticalization, Verb {doe-ta}, {dwaes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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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담화표지는 발화 사이에서 전달의 응집성과 결속성을 갖게 해 주거나 화

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요소이다. 한국어의 담화표지 중에는 본래 어휘적 기

능을 하는 것에서 담화적 맥락에 의존하여 새로운 의미를 갖는 것으로 문법

화 한 것이 다수 있다. 

(1) 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제 저한테 와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나. 저기 말야, 그때 사실 다 말 못했는데

다. 거 좀 가만히 좀 있을 수 없어?

라. 나한테 막 이렇게 말 하길래...

마. 이제, 그러게 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지.

(1)의 (가)는 동사 {있다}에서 출발하여 화제의 시작을 나타내는 {있잖아

(요)}로, (나)는 {말이다}는 ‘명사+이다’구성에서 출발하여 화제의 도입을 나

타내는 {말이야}로, (다, 라)는 부사 {조금, 마구}에서 출발하여 ‘주장 강조하

기’나 ‘주의집중(관심끌기)’ 기능을 하는 {좀, 막}으로, (마)는 {그러하다}에서

출발하여 담화를 연결해 주는 기능을 하는 {그러게}라는 담화표지로 문법화

한 예이다. 이외에도 담화표지에는 본래 대명사에서 출발한 {거시기, 저기, 

이거, 어디, 뭐, 왜}나 관형사에 출발한 {이, 그, 저, 무슨, 웬}, 그리고 감탄사

에서 출발한 {자, 네/예, 응, 아니, 글쎄, 네/예, 그래}, 부사에서 출발한 {조금, 

참, 이제, 그냥, 마구} 등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담화표지 중에는 선행 발화에 대한 대답말의 기능을 하는 응답표

지가 있다. 응답표지 중에는 {되다}에서 출발한 {됐어}류가 있는데,1) (2)에서

와 같이 {됐어요}는 선행 제안에 대한 응답의 기능을 하고 있다. 

(2) 가: 차 좀 드릴까요?

나: 됐어요.

1) 이 글에서는 {됐어(요), 됐네(요), 됐습니다, 됐다, 됐다고, 됐다니} 등의 대표형을 {됐어}류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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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 (2)에서는 ‘차를 마시겠느냐’는 (가)의 제안에 대해 (나)는 {됐어}류로

대답함으로써 응답표지의 기능을 한다. 그런데 대표적인 응답표지인 {네/예/

응, 아니(요)}과 달리 {됐어}는 긍정을 나타내는지, 부정을 나타내는지 이 발

화만 가지고서는 파악하기가 어렵다. (3),(4)와 같은 상황에서 쓰인 {됐어}도

응답의 기능을 하나 상대방의 제안에 대해 긍정을 하기도 하고 부정을 하기

도 한다. 

(3) P7: 같이 저녁 먹으러 가자.

P11: 됐어.

P7: 그러지 말고 같이 가아.

P11: 됐다니까.

(4) P1: 선물로 뭘 하면 좋을까? 생각한 거 있어?

P2: 아니, 근데 패션 소품 중에서 고르면 어떨까? 선글라스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

P1: 됐어, 그거 좋겠다. 선글라스

세종계획 구어 코퍼스에서 발췌한 (3)의 {됐어}류는 {아니, 싫어} 등과 같

은 부정표지로 해석되는 반면, (4)의 {됐어}는 {응, 좋아, 그래} 등과 같은 긍

정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와 같이 한국어 모어 화자가 사용하는 {됐어}는 응

답 기능을 하지만 긍정을 나타내기도 하고, 부정을 나타내기도 해서, 실제 담

화상황에서의 의미를 명시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2)

이 글에서는 동사 {되다}에서 출발하여 응답표지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됐어}류의 의미와 사용, 그리고 문법화 과정에 대해 살피려고 한다. 기본적

으로 언중들의 언어 사용 양상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고, 모국어 화자가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체계화할 수 있는 세종계획 코퍼스 중 소설을

포함한 문어코퍼스와 일상 대화, 청문회 등을 포함한 구어코퍼스를 100만 어

절을 자료로 삼는다.3)

2) 이렇게 긍정과 부정으로 모두 해석되는 응답표지에는 {괜찮아}류, {글쎄}류, {좋아}류, {싫

어}류, {맞아}류가 있으나, 이 글에서는 {됐어}류만을 다룰 것이다.

3) 세종계획에 의해 구축된 자료이므로 하나하나의 출처는 밝히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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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및 연구 방법

{됐어}류는 아직까지 응답표지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동사 {되

다}의 활용형으로만 기술되고 있다. 응답표지는 담화표지 중의 하나로서 한국

어 담화표지는 Schiffrin(1987) 이후 본격적으로 연구되었다. 그는 담화표지를

“담화의 단위를 구분하는 연속적이고 의존적인 요소”(sequentially dependent 

elements which bracket units of talk)”라고 정의하였다. 그런데 이원표(2001)에서

는 담화의 단위를 문장만이 아니라 그 보다 더 작은 구와 단어 단위도 포함할

수 있으므로 담화표지가 발화의 앞뿐만 아니라, 중간, 또는 끝에서도 사용될

수 있음을 뜻한다고 했다.4) 본 연구에서 담화표지는 발화의 전달에 관여하면

서, 발화 간 의미 결속을 해 주는 요소로 정의하려고 한다. 즉 발화를 연결해주

면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거나, 담화 구조를 표시하는 등의 일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언어요소인데 그 중의 하나가 응답표지이다.5)

담화표지 중 응답표현을 다룬 것으로는 이필영(1999)이 있으며, {아니}를

의지감탄사로 분석한 남기심·고영근(1985)과 긍정 의지표현인 {네}의 상대역

으로서 부정 의지표현으로 {아니}가 사용되기보다는 {싫어, 안돼}가 사용된

다고 지적한 이원표(1995)가 있다. 또한 고맥락 사회에서 청자의 역할을 강조

하여, {예/아니}의 담화기능을 살핀 이한규(2011, 2012)가 있으며, 감탄사에서

출발한 {네/예, 응, 어, 음, 아니} 등의 의미기능을 다룬 안주호(2012)가 있다. 

이외에도 용언이 담화표지로 문법화한 것을 다룬 연구로는 {있다}의 문법화

를 다룬 이수련(2003), {괜찮다}를 다룬 허상희(2007), {말이다}를 다룬 김민

국(2011), {그러-}계열의 담화표지를 다룬 안주호(2000), {그러게}의 기능을

다룬 안윤미(2012) 등이 있다. {됐어}류에 대해서는 허상회(2004)에서 부분적

으로 다루어졌지만, 대용량의 실제 구어말뭉치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4) 이것은 ‘군말(김종택 1982)’, ‘머뭇거림이나 입버릇(남기심·고영근 1985)’, ‘주저어와 부가어

(노대규 1996)’, ‘담화불변화사(discourse particle)(Stubbs 1983, Levinson 1983, Schourup

1985)’ 등으로 불리기도 하고, ‘화용표지(pragmatic marker)(Brinton1996, 이정애 2002)’, ‘담

화표지(discourse marker) Schiffrin 1987, Fraser 1999, 안주호 1992)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5) 한국어 담화표지에 대해서는 안주호(1992), 임규홍(1998), 이정애(2002) 등의 기초적 연구가

있으며, 개별적인 형태의 담화표지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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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됐어}류의 전체적인 의미기능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됐어}는

{잘되다, 안되다, 못되다}와 같이 복합어로 만들어져 구어 발화에서 {잘됐어, 

안됐어, 못됐어} 등과 같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이 글에서는 독립되어 사용되

는 {됐어}류에 대해서만 알아보고자 한다. 

3. {됐어}류의 의미기능

{됐어}류는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었-}이 결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응답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 {됐어}는 {되다}에 {-었-}이 결합되어 ‘-이 이루어졌다’

의 의미로 무엇이 목표점에 도달함을 나타내는데 이것이 긍정을 표시하기도

하고, 부정을 표시하기도 한다. 먼저 {되다}의 의미와 사용부터 살펴본다. 

3.1 {되다}의 의미와 사용

{됐어}류가 출발하게 된 {되다}의 사전적 의미와 사용부터 알아본다.  

(5)[1]【…이】

「1」새로운 신분이나 지위를 가지다.

「2」【…으로】다른 것으로 바뀌거나 변하다.

「3」어떤 때나 시기, 상태에 이르다.

「4」일정한 수량에 차거나 이르다.

「5」어떤 대상의 수량, 요금 따위가 얼마이거나 장소가 어디이다.

「6」사람으로서의 품격과 덕을 갖추다. (표준국어대사전, 1999)

{되다}는 (5)와 같이 사전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6) {됐어}류의 문법화는

동사 {되다}에서 비롯되었는데, {되다}의 [NP1이/가 NP2이/가 되다]의 논항구

6) 이 외에도 {되다02}는 ‘말, 되, 홉 따위로 가루, 곡식, 액체 따위의 분량을 헤아리다’로, {되다

03}은 ‘논밭을 다시 갈다’로, {되다04}는 형용사로서 ‘반죽이나 밥 따위가 물기가 적어 빡빡

하다, 줄 따위가 단단하고 팽팽하다, 일이 힘에 벅차다, 몹시 심하거나 모질다, 농도가 매우

진하다’의 의미로 사용된다. 이 글에서는 동사로 사용되는 {되다}만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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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로 설정할 수 있다. 김동식(1984)은 {되다}를 ‘(어떤) 기준에 맞음'을 뜻한다

고 밝혔는데, 이 구조로 볼 수 있는 것은 (6)과 같다. 

(6) 가. "그건 그렇고 하준이는 준비가 됐어, 어째?" 과외를 시작하게 됐으니 각오

를 단단히 하라는 아버지의 당부 섞인 말씀이었다.7)

나. 당신도 대학 땐 공부 잘했는데 나 때문에 아줌마 다 됐어.

다. 자네는 이제 어엿한 소설가가 됐어. 만인이 인정하는 소설가야.

라. 나 술 완전히 끊은 것 알아? 2년이나 됐어. 2년 동안 맥주 한모금도 입에 안

댔다구.

(6)의 예문을 보면, [하준이는 준비가 되다, 당신은 아줌마가 되다, 자네는

소설가가 되다, 술을 끊은 지가 2년이 되다]와 같이 [NP1은/는 NP2이/가 되다]

의 구조를 보인다. 여기에서 {되다}의 의미는 화자가 정한 일정한 기준에 도

달했음을 나타내는데, NP1인 ‘하준이, 당신은, 자네는, 술을 끊은 지가’ 등은

서술어에 대한 대상이 되며, NP2인 ‘준비가, 아줌마, 소설가, 2년이나’ 등은

그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기준점(목표저점)이 된다. 따라서 {되다}의 기본적

인 의미는 대상이 기준점에 도달했음을 나타낸다. 

특히 {되다}로 구성된 문장에서는 시간의 흐름이 개입될 경우, 시간적 변

화에 대한 도달점이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6라)와 같이 ‘술을

끊은 지가 6년이 됐다’에서는 ‘술을 끊은 지가’가 대상이 되며 ‘6년’이 도달점

이 되는데, 실제 사용에서는 NP1에 해당하는 대상이 생략될 수 있다. 이렇게

대상이 되는 시간이 문맥에서 생략된 경우라도 (6라)의 ‘2년이나’와 같이 시

간을 나타내는 명사와 결합하여 기준점을 나타낸다. 여기서는 대상이 나타나

있고 기준점은 나타나 있지 않으나, 일반 언중들은 문맥에서 기준점을 찾을

수 있다. 

(7) 가.P9: 그때가? 출입한 것도, 그리고 앙드레김 출입한 것도 그때가 처음이고?

P4: 네.

7) 이 예문들은 세종계획에 의해 구축된 말뭉치 중에서 소설의 일부이다. 소설 속 대화의 내용

이므로 구어말뭉치에서 뽑은 예문과는 다른 식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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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 저～ 음성이 송출이 되지 않습니다.

나.P5: 이제 끝날 때도 됐는데.

P2: 아냐 아직 많이 남았어. 어, 그런가?

P5: 끝날 때 됐어.

P3: 어이 어히 이런 것이 너무 많이 겹쳤네. 왜.

P5: 됐어요.

다.P1: 어쨌든 옛날에 비해서 이 정도 얼굴일 때 제가 썼던 글입니다.

P1: 뭐 쫌 시간이 어, 쫌 됐어요. 그런데 뭐 우리나라 검사라는 게 그렇게 그

발전이 없었기 때문에 보니까 앞으로 십 년은 더 써 먹지 않을까

(7)의 예들은 [NP1이/가 NP2이/가 되다]의 구조에서 기준점에 해당하는 NP2

를 ‘시간이 되다, 끝날 때가 되다, 시간이 좀 되다’로 상정할 수 있는데, 이 경

우 시간이 심리적(혹은 도덕적) 기준이 되는 도달점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되다}의 기본의미는 ‘(어떤) 대상이 기준점에 도달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3.2 {됐어1} 의미와 사용

{되다}가 나타나는 문장에 기준점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라도 화·청자가 공

유하고 있는 심리적(혹은 도덕적) 기준이 있고, {되다}는 그 기준에 이른다는

것을 뜻한다.

(8) 현우가 낮잠을 자고 있는데 태호가 달려와서 깨워 일으켰다. "됐어, 돈이 됐어.

우린 오늘 밤차로 일본 가자." "웬 거야?” "물을 필요 없어."

(8)의 예는 소설에서 나온 예문으로서 [NP1이/가 NP2이/가 되다]의 구조에

서 기준점에 해당하는 NP2가 상정된다. ‘돈이 준비가 되다’로 대상에는 ‘돈’, 

도달점으로는 ‘준비’로 상정할 수 있다. 즉 [NP1이/가 NP2이/가 되다]의 구조

에서 대상과 기준점이 되는 NP1, NP2가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

러나 문맥에서 이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들이 있어서 ‘돈이 준비가 됐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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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문장으로 상정되는데, 대상이 도달점에 이르렀기 때문에 적합하고 만족

스럽다는 화자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 

(9) 가.P2: 답이 됐어요? 답이 됐어요?

P8: 에

P2: 됐어요?

나. P1: 내 머리가 자꾸 걸치는데 요걸 요걸 쪼금만 옮길 수 없습니까? 이쪽으

로. 누구 쫌 도와줄래요. 자, 됐습니다. 이 정도만 됐지요. 자, 그 다음 슬라

이더를 넘기시고

다. P1: 나중에 이 세상 끝날 적에 비슷하게 끝날 거고.

P1: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됐습니까? 저 쪽에.

P7: 심리학과인데요. 아까요 자기감정을 개방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그러셨잖아요?

(9)의 예도 [NP1이/가 NP2이/가 되다]의 구조에서 대상과 기준점이 되는

NP1, NP2가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대화 중에서 추측할 수 있다. (9가)

는 ‘이것이 답이 되다’로, (나)는 ‘이렇게 옮기는 것이 편한 상태가 되다’로, 

(다)는 강연 중에 나타난 발화로서 ‘이것이 답이 되다’로 상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이 도달점에 이르렀으므로 만족스럽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 {됐

어, 됐어요?, 됐습니까}와 같이 서술형, 의문형 종결어미와 결합할 수 있다. 

(10) 가. 그러니까 그거 항상 끼고 살아야 되요 인포메이션 부분. 배합이 아니라, 아

예. 그까 두 개가 다 같이 엉켜 있는 거죠 그냥. 그르구, 예. 됐어요?

나. 안녕하십니까. 마이크가 나옵니까 이게. 됐습니까 마이크 안 나와도 내가

소리가 크니까 근데 다 안 가시고 몇 분이라고 남아 주셔서 그래도 텅 빈

강당에 혼자 떠들어대기보다는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다. 내 마이크를 이거 말고 없습니까. 어떻게 이걸 빼는 방법도 있나? 아, (깜

깜하게 하지 말고 불은 켜놓고 하죠. 불을 켜는 게 어디 있나.) 아, 됐어.

이제 가르치는 것도 (힘들어.) 불 좀 켜시요. 불 켜도 잘 보일 거예요.

(10)의 예는 구어말뭉치 중 강연 자료에서 추출한 것이다. 여기서의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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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구문에서는 NP2가 생략되었으나 요건이 완료되어 충족되었음을 즉, 도덕

적 혹은 물리적 기준인 도달점에 이르러 만족스럽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서술형이면 화자가 원하는 기준에 만족한다는 뜻이고, 의문형이면 청자에게

기준이 만족스로운지를 묻는 것이다. 대상(NP1)이나 기준점(NP2)이 명시적으

로 나타지 않았지만, 상황을 볼 때 화자가 불만족스럽게 여기던 부분이 해소

되어 만족한다는 의미로 쓰인 것으로, 이 경우를 편의상 {됐어1}로 명명한다. 

3.3 {됐어2} 의미와 사용

{됐어1}의 만족을 나타낸다고 했는데, 질문이나 제안을 할 경우 {됐어}류

는 긍정의 응답표지로 사용된다. 

(11) 가.P1: 이거 어때?

P2: 됐어{네/예, 응}. 그걸로 하자.

나.P1: 다음 주 레포츠 아이템을 땡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P2: 됐네요.{네/예, 좋네요, 괜찮네요, 알았어요, *아니요 *그만해요, *싫어

요) 내일 모레로 픽스시켜 줘요.

앞서본 (4)와 같이 예 (11)의 {됐어}류는 긍정의 응답표지로 사용되었다. 

(가)는 친구 두 명이 생일선물을 고르면서 생긴 발화인데, P1이 물건을 골라

‘이거 어때?’라고 의향을 묻자, P2는 ‘그것이 만족스럽다’는 의미로 {됐어}를

사용한다. 즉 현재 제안한 발화의 내용이 도달점에 적합하다는 뜻이다. (나)

에서는 레포츠 아이템 회의를 계획보다 더 앞으로 옮기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는 제안에 대해 {됐네(요)}로 응답하고 있는데, 이 역시 현재 제안이 만족스

럽다는 의미로서, {네/예, 좋네요, 괜찮네요, 알았어요}와 같은 긍정 응답표지

와 대체가 가능하다. 따라서 긍정 응답표지로 쓰이는 경우는 현재 제안한 발

화의 내용이 기준점에 도달하여 만족스럽다는 의미로서 이글에서는 편의상

{됐어2}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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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됐어3}의 의미와 사용

동일한 {됐어}류라도 상황 맥락에 따라 선행발화의 내용에 만족할 경우에

는 긍정의 의미로 해석되지만, 선행발화가 아닌 그 이전의 발화의 내용에 만

족할 경우에는 부정의 의미로 해석된다. 

(11‘) 가’.P1: 이거 어때?

P3: 됐어{아니, 싫어}. 처음 봤던 것으로 하자.

나‘.P1: 다음 주 래포츠 아이템을 땡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P3: 됐어요.{*네/예, *좋아요, *괜찮아요. *알았어요, 아니요, 그만해요, 싫

어요) 처음 정한 대로 가요.

앞 절에서 살핀 {됐어2}는 긍정의 응답표지로 사용되었으나, 동일한 (11)

의 발화라도 (11‘)와 같이 부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가)에서는 친구 두 명이

생일선물을 고르면서, P1이 물건을 골라 ‘이거 어때?’라고 의향을 묻자, P3은

‘그 전에 본 것이 더 만족스러워 그것으로 정하겠다’는 뜻으로 {됐어}를 사용

한다. (나)도 날짜를 바꾸자는 P1의 요청에 대해 P3의 대답은 처음 정한 상태

에 만족하므로 현재 제시한 제안은 부정한다는 뜻이다. 즉 P3에서의 만족은

선행발화 이전의 것을 뜻하므로 {됐어}는 현재의 제안에 대해 수용하지 못한

다는 것인데 이 경우 {아니, 싫어} 등과 교체된다. 

앞서본 (3)과 같이 제안을 할 경우 사용된 {됐어}는 부드러운 거절을 나타

낸다. 예 (12)를 보면 P1은 P2에게 사과의 의미로 회를 사줄테니 함께 식사하

자고 제안하지만, P2는 이에 대해 거절의 의미로 {됐습니다}라는 표지를 사

용하고 있다. 다시 P1이 구체적으로 광어회를 사준다고 말함으로써 함께 식

사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하지만 P2는 상대방의 체면을 유지시켜 주려고 {됐

어요}로 발화한다. 이것이 수용되지 않자 직접적으로 ‘회 안 좋아하다’로 말

하고 있다.   

(12) P1: 내가 광어 일 키로 사줄께, 응?

P2: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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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아니, 내가 광어 회 사준대잖아.

P2: 됐어요. 됐어요.

P1: 아, 내가 광어 회 사준다니까.

P2: 아, 저 광어 회 안 좋아해요.

(13) P1: 지적 수준. 알 만큼 다 아는데 뭐 그런 수준 같은 거야.

P2: 지적 수준 내지는 뭐 사회적 레벨이라든지 뭐.

P1: 얘기해 봐. 계속.

P2: 됐어.

P1: 응?

P2: 됐어{*응/*네/*괜찮아/*알았어/그만해/싫어}.

P1: 아이 쫌 더 얘기해 봐.

(13)에서도 P1은 무엇에 대해 말해줄 것을 종요하지만, P2는 {됐어}로 이

를 거절하고 있다. 즉 P1은 계속 질문을 하면서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해 묻는

상황이지만, P2 발화자는 이에 대해 더 언급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됐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경우 {됐어}류는 {응, 괜찮아, 알았어} 등의 긍정

응답표지와 교체할 수 없고, {아니, 싫어}과 같은 부정응답표지와 교체된다. 

이 경우 {됐어}는 ‘대상이 기준점에 완전히 도달했으므로 화자가 이에 대해

만족하는데, 선행 발화의 내용에 만족되었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현재의 제안

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안을 한 상태에서는 이전의 상태가 더 만족스러움을 표시함으로

써, 부드럽게 거절하기 위해 {됐어}를 사용한다. 직접적인 거절은 상대방의

체면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부드러운 거절을 하기 위해, 기준이 기준점에 이

미 도달했다는 것을 나타냄으로써 간접적으로 거절하는 부정의 응답표지로

사용한다.8)

(14) P1: 저는 그～ 소개해준 분을 이렇게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P2: 에, 하여튼 이쁜 마음을 가졌어요.

8) {됐어}류가 응답표지의 기능을 할 때, ‘지속시간, 강조의 정도, 상승억양, 하강억양’ 등도 의

미 차이에 영향을 준다. 이 글에서는 억양과 같은 초분절적 요소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후고로 미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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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네. 사람이 고마움을 느껴야지 됩니다.

P2: 아유 됐어요. 젊은 사람이.

P1: 아유, 그래요. 장미꽃 같아요. 송도순 씨는 아이.

예 (14)는 칭찬에 대해 부정을 하는 {아니, 싫어}와 비교할 수 있다. {아니}

와 {싫어}는 직접적이고 단호한 표현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체면을 손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거절을 직접적으로 하기 어려울 경우 간접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됐어}류를 사용하는데 (15)의 예가 그것이다.   

(15) 가. 계산서를 가져다 주세요." "그럼 후식을 포장해 드릴까요?" "아니, 됐어요.

고마워요." 예리는 계산서를 기다리는 동안 재킷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

다.

나. 제임스 박은 화들짝 놀라 두 팔을 휘저었다. "아냐, 아냐. 됐어. 그만둬."

그는 처음 내가 보았을 때처럼 세면대 바로 앞으로 가서

다. 계속 할까? 종애가 묻는다. 아니, 됐어. 지원이 대답하고 종애는 수화기 뒤

편으로 숨는다.

라. 어어어. 역시 커피는 이 아이리스가 최고입니다. 저, 마시세요. 됐어요. 난.

아니, 커피 싫어하세요? 제가 여기 오고 싶어서 온 거예요?

이와 같이 {됐어}류는 담화에 따라 긍정으로도, 부정으로도 해석될 수 있

는데, 현재 제안한 내용이 기준점에 도달한 경우가 만족스러울 때에는 그것

을 수락하는 긍정의 의미로, 선행 제안의 내용이 더 도달점에 이르러 만족스

러울 경우에는 현재 제안을 거절하는 부정의 의미로 사용된다. 부정의 응답

의미로 사용될 경우는 편의상 {됐어3}으로 표시한다. 

3.5 {됐어4} 의미와 사용

앞서 살핀 {됐어3}은 발화에서 거절을 나타내는 부정의 응답표지로 쓰였

는데, {됐어4}는 행동을 중단하거나 발화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기능으로

쓰인다. 화자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선행 발화에서 모두 도달할 경우,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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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 만족하므로 더 이상의 행동이 진척되거나 부가되는 발화가 나타날 경

우 이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16) 가. 남이 바꾸길 바라고만 있을까. 됐어, 이제 됐어, 이제 그런 길들임은 됐

어!!" 죽어가는 오래된 가치들의 마지막 몸부림?

나. 예나 지금이나 최동식은 그의 심중을 빠안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됐어,

됐어! 너무 그러지 마. 내가 술 마실까봐 그러는 모양인데,

다. 조합운동을 과격하게 만든 것은 오히려 저쪽입니다. 필요 이상의 탄압을

했습니다. 됐어! 검사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을 끊었다.

라. “아닙니다. 지금이 좋습니다. 내일은 더 좋습니다!" "됐어 됐어, 복창소리

좋고. 한잔 하자."

(16)에서 쓰인 {됐어}류는 화자가 선행발화에 대해서 원하는 내용을 충분

히 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발화의 완료로 행동의 중단을 요청하는 것인데,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이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나타냄으로써, 화자가 상대방

의 행동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 경우 {됐어}는 {되다}의 ‘NP이/

가 이루어지다’는 의미에 과거형태소 {-었-}이 덧붙어 도달했다는 것으로 그

내용으로 충분하니 더 이상의 보충 설명은 필요없다는 뜻이다. 이 경우 발화

의 중단을 요청하는 완곡한 표현이 된다. 

(17) P1: 제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P2: 아, 됐어요. 됐어.{*네/예, *좋아, 아니, 그만해) 지금 이야기할 시간 없어요.

(17)에서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라는 제안에 대해 후행발화자

P2는 ‘됐어요’를 연발하며 선행 발화에서 제시한 제안을 중지시키고 있다. 여

기에서 {됐어}는 이전의 상황에 만족한다는 것으로 부정의 기능을 한다. 이

경우 {됐어}류 앞에 나오는 발화는 변명, 제안 등인데 이것을 중지할 것을 요

청하는 것이다.   

(18) 가: 위에 털썩 앉으며 빙그레 웃는 것이었다. 기막히게 태평한 미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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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구 됐어, 됐어. 손 좀 놔. 대체 왜 이러능겨?"

나. 왜 그런 사람 앞에서 그런 말만 내 욕을 하느냐고. 아, 됐어, 됐어. 관둬, 관

둬. 뭐 나한테 잘 해 준 거 하나도 없으면서...

다. 그녀를 쳐다보고 있던 남자가 아니, 됐어, 따르지마, 하고 그녀가 쥐고 있

던 술병을 뺐었다.

라. 역 앞에 있는 카페 <옐로우 서브마린>에서 만날까?" "그러든가." "그러든

가?… 아니야, 됐어, 내가 다시 연락할게." "왜 그러는데?"

마. 저 애원처절한 계면조로 목을 찍어 뽑아내는 것 좀 보소. 됐어, 그만하면

됐다. 소리맛은 역시 운봉쪽 동편제가 제일이니께 내가 남원으로 공부

(18)에서는 선행되는 행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 경우에는 {아니, 

관두다, 그만하다} 등과 결합하는 경우가 많다. 

(19) 그 아가씨가 위험할 수도 있으니 어디 아는 사람에게라도 돈을 빌려 병원에

데리고 갑시다. 됐어요, 아저씨. 남의 일에 참견 말고 볼일이나 보세요. 하면서

돌아누워 버렸습니다.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그냥 있기도 민망해서 그 날 번

약간의 돈을 방문 앞에 두고, 아가씨, 배 아프면 병원에 빨리 가야 되요.

(19)에서 {됐어요}는 표면적으로 자신의 상태가 만족스럽다는 뜻이지만 기

저에서는 완곡한 거절을 나타낸다. 이 경우 {그만해} 등으로 대체가 되는데, 

{그만해}는 {됐어}보다도 직접적인 언어 표현으로 {됐어}가 {그만해}보다 함

축적이고 간접적인 표현이 된다. 서로의 관계에서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간접

적인 표현이 상대방의 체면을 덜 손상시키기 때문에 체면유지의 원칙을 지켜

화자 자신의 상황이 만족스러우니 그 행동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특히 (20)과 같이 청문회에서 쓰인 대다수의 {됐어}류는 발화 중단 요청의 의

미로 사용되었다. 

(20) 가.P17: 저희들이 그 동안에 가졌던 그 근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무런 대가없

이 삼십삼 프로를 인하해 주겠다라는 것은 도저히 경영진이나 저희들이….

P16: 됐습니다. 이, 저, 해야 될 말이 많겠지만 간명하게 넘어갑니다. 작년

십이월 삼일 자민련 중앙당 조사반에 출석한 양승조 기획관리실장,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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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증인에게 집권당은 자민련이 아니다, 정신 차려라고 말했다는데 그

얘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까?

나.P3: 그것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히 그 문건 작성 배경

에 대한 설명을….

P13: 됐습니다. 않다고 부인만 하면 돼요.

다.P3: 그래서 그게 올라오면 어차피 검찰에서는 파업에 대한 대책 수립을 ….

이런 차원에서 한 겁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P13: 됐습니다. 그만하세요.

(20가-다)처럼 선행 발화에서는 더 부연 설명하겠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불

구하고 {됐어}류를 씀으로써 상대방의 말차례를 가로막고 있다. 이는 선행

발화 내용으로 기준에 도달했으므로 이미 만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발화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시한 것이다. 이와 같이 행동이나 발화

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것을 {됐어4}로 표시하는데, {되다}부터 {됐어4}까

지의 의미는 <표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1: {됐어}류의 의미 기능>

{되다} {됐어1} {됐어2} {됐어3} {됐어4}

[도달] [만족]

(현재 제안 도달

→ 현재 제안

만족)

→ [긍정의 응답]

(선행 제안 도달

→ 선행 제안

만족)

→ → → → [부정의 응답]

→ → → → → →
→[행동이나 발화

중단 요청]

4. {됐어}류의 문법화 과정

동사 {되다}에서 {됐어1,2,3,4}로 확장되는 것은 문법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문법화란 일반적인 어휘적 내용어가 일정한 의미의 확장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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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능어로 바뀌는 것을 이르는데, 응답표지 {됐어}가

완전히 문법화되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문법화 과정 중에 있다고 할 수 있

다. 현재에도 문법화 과정 중에 있는 {말이다, -말고, -치고, -가지고} 등과 유

사하게 {됐어}는 동사 {되다}와 완전히 분리되어 문법화가 완성된 것은 아니

지만 몇 가지 점에서 문법화가 진행됨을 살필 수 있다.9)

먼저 문법화 과정을 살펴보면 제 1단계 통사적 단계, 제 2단계 형태·통사

적 단계, 그리고 제 3단계 형태적 단계로 되어 문법화가 완성되는데 {됐어}

류는 이 중 제 2단계인 형태·통사적 단계에 속한다. 문법화는 의미 확장으로

촉발되는데 처음에는 완전한 통사적 구성이므로, 제약없이 자유롭게 쓰인다. 

앞서 살핀 {되다}나 {됐어1}의 단계는 [NP1이/가 NP2이/가 되다]의 구성으로

서 통사적 제약이 없이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됐어2,3,4}는 형태·통사적 단

계로 되면서 형태변화가 자유롭지 않다. 그 형태가 고정되면서 특정한 기능

을 하기 때문인데, {됐어2,3,4}의 경우는 과거형 선어말어미만이 결합되어서

쓰인다. 또한 (21)과 같이 서술형 종결어미라 할지라도 현재형이나, 미래형으

로는 불가능하다. 

(21) 가. *된다, *돼요, *됩니다, *되겠습니다, *될 것입니다

나. *되니? *돼요? *됩니까? *되겠습니까, *될 것입니까

다. *되셨다, *되셨어요, *되셨습니다, *되시겠습니다, *되실 것입니다.

라. 됐어(요), 됐습니다, 됐네, 됐다, 됐다고, 됐다니까(깐)}

(21)과 같이 {됐어}류는 다른 현재형 서술형 종결어미로는 결합이 불가능

하며, 현재형이나 미래형도 불가능하다. 가능한 형태는 {됐어(요), 됐습니다, 

됐다, 됐다고, 됐다니까(깐)}등뿐이고, 특히 {*되셨습니다} 등의 형태는 {됐어

1,2,3,4}의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이것은 주어가 명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

으나, 1인칭 주어를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통사적으로 본래의 논항

구조로 환원이 불가능하다. {되다}는 [NP1이/가 NP2이/가 되다]의 논항 구조

로 되어 있는데, 이 구조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것은 독립된 다른 형태로 문법

9) 이와 같은 문법화 현상은 안주호(1997), 이성하(1998), 안주호(2000)에서 다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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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은 의미 면에서, {됐어}류는 <표1>처럼 ‘도달→만족→현재 발화 만족

→긍정의 응답표지’로, ‘도달→만족→이전 발화 만족→부정의 응답표지→행

동이나 발화의 중단 요청’으로 확장된다. 즉 도달에서 현재 제안에 만족한다

면 긍정의 뜻으로, 현재 발화 이전의 상황에 만족한다면 부정의 뜻으로 쓰인

다. 이러한 부정의 의미가 확장되어 행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거나 발화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거절의 의미로 확장된다. 이같은 의미의 확장 현상

은 문법화에서의 일반적 현상과 유사한데, 관계를 중시하는 한국문화에서 의

사소통이 성공적이지 못했을 때 선행 발화에 대한 대응으로서 {됐어}류가 쓰

이는 것이다. 이는 대화 참여자를 배려하기 위해, 즉 상대방의 체면을 손상하

지 않기 위해 사용한 것인데, 성공적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자신의 의사를 명

시적으로 나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절의 뜻을 나타낼 때는 이를 완곡하

게 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됐어}류가 사용되는 빈도를 조사해 보면, <표2>와 같이 정리될 수

있는데, 세종계획의 100만 어절에서 {됐어}는 {되다의 활용꼴을 제외하면 총

976개가 나타나고 있다.

<표2 {됐어}류의 사용 빈도수>

기능 빈도수

{됐어1} 만족 12% (118회)

{됐어2} 긍정 응답 기능 2.4% (23회)

{됐어3} 부정 응답 기능 37% (357회)

{됐어4} 중단 요청 기능 49% (478회)

여기에서 {되다}의 활용꼴로 쓰인 것은 제외하면 위와 같은 사용빈도수를

확인할 수 있다. {됐어1}은 동사 {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것

은 {되다1}의 문장구조로 환원이 가능하므로 문법화된 것은 아니다. {됐어

2,3,4}만이 담화 상에서 긍정 응답, 부정 응답, 중단 요청 기능을 하는 것으로

문법화되는 과정 중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사용에서는 긍정 응답표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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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것은 많지 않아 전체 2.4%불과한 23회만을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부

정의 응답 기능을 하는 것은 37%인 357회로 나타났으며, 여기에서 확장된 중

단 요청 기능은 가장 높은 비율인 49%로 478회로 나타났다. 따라서 {되다}가

대상이 기준점에 도달함을 나타내는 것이었지만, 부정의 응답 기능과 중단

요청 기능으로 훨씬 자주 쓰임을 알 수 있다. 문법화가 진행되는 변이(cline) 

속에서 보면 {되다}에서 {됐어1,2,3,4}로 계층화(layering)되지만 이 중에서

{됐어3,4}만이 특정화(specialization)되어 부정 응답 기능과 중단 요청 기능을

하는 것으로 문법화되어감을 볼 수 있다. 

5. 맺음말

이 글에서는 이제까지 독자적인 연구가 없었던 응답표지 {됐어}류의 의미

와 사용 그리고 문법화 과정에 대해 살폈다. {됐어}류는 기존 연구에서는 응

답표지로 여기지 않고 있으나, 담화 맥락에 따라 {예/네, 응}과 같은 긍정, 

{아니, 싫어}와 같은 부정의 응답표지로 사용되고 있다. 

먼저 {되다}에서 응답표지 {됐어}류로 의미기능이 변화되는 과정을 살펴봤

는데, {되다}는 [NP1이/가 NP2이/가 되다]의 논항구조를 가지고 기본의미를

‘(어떤) 대상이 기준점에 도달함'이라고 보았다. {되다}가 {됐어1}로 됨으로써

대상의 도달함이 화자의 만족을 나타내고, 여기에서 도달점이 현재 발화한 제

안 내용이라면 긍정의 응답표지인 {됐어2}로, 선행에서 제안한 발화 내용이

라면 부정의 응답표지인 {됐어3}으로 나타남을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동이나 발화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됐어4}로 확장되어 사용됨을 살폈다. 

{됐어}류는 {되다}에서 출발하여 문법화되는 과정 중에 있다고 할 수 있는

데, 그 이유로 형태적 고정성과 본래 구조로의 환원이 불가능한 점, 의미의

확장을 들었다. 그러나 {됐어}류의 의미 기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속시간

이나 억양 등 초분절적 요소를 고려해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형태, 통사, 

그리고 의미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됐어}류의 기능을 파악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약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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